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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Dental Technology
Department in the 21st century

Park, J. H.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Kimchun College

The 21st centurt, the era of change-space, is requesting us to readjust our education system. In

other words, we should renew it by looking back into the past cultivate more advanced ideas.

As a matter of fact junior colleges have been considered just as miniture of universities in every

way such as curriculum, prossor emploment, school affairs, etc.

Therefore we should change our existing education system not to be criticized for the next century.

May students are trained for industry as dental technicians in our department of college.

We should educate experiment and practice substantially as college professors as well as exert

ourselves in developing our abilities to adapt to high diverse industrial technique, putting emphasis

on practice more than theory.

It is mecessary for us to sufficiently teach the technique to good students and make them display

their abilities in order to produce high quality goods.

Reinvestment ineducation is a condition precedent.

Dental laboratories have just employed the students that graduated from our college. However it’s
time for a change. They should pay attention to our education and assist us in all respects with the

thought of equally educating professional dental technicians together with us.

The field practice system is subject to reinforcement so that our students have more opporunities of

utilizing the tools and materials for practice.

Finally we should not only carry out new reserch more deeply no less than dental technicians who

are experienced in business for development of education system but endeavor to meet pratical

education by adding what is pratically needed in dental laboratories to the existing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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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법에 전문 대학의 설립 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수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있
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치과기공과는 (전문)대학에 개설되어진
학과로써 수업연한은 3년이며 치과 기공전문
분야는 인류의 구강보건에 일익을 담당하며
인간의 구강 내 치아 손상 및 손실 또는 일상
발육 등에 의해 상실된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공물을 제작하
는 것으로써 치과 기공과는 1971년 고려대학
교 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이 생긴 이래 현재
는 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이 생긴 이래 현재
는 전국에 14개 (전문)대학이 있으며 그 동안
전문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반전
을 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이제 21세기 정보
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격변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와 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고도기술 사회로써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 무한 경쟁이라는 현시
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고급 인력과
첨단 기술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치과 기공사는 고도로 발달된 기구와 재료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숙련된 손기술이 있어야
만 하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전문화된 직
업으로 충분한 기초 이론과 장기간의 기술훈
련을 필요로 하며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과 개념 등 변화를 따라

가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도 다시 재
정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대 첨단 과학의 발달과 치기공 기술의 발
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과 기
공관련 교육을 강화시키는 교육 system을 변
화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선결 과제라고 생
각한다.
치과 기공의 모든 작업은 끝없는 도전이며
정복해야 할 분야가 너무나 많다.
그동안 우리분야는 교실에서 주입식으로 전
수 받은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시키는 대로
근면, 성실하게 밤늦도록 일을 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단순한 기능공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
운 가치를 창조해 내고 창의적인 기술이 돋보
이는 전문직업으로 분명히 변화되었다.
이제는 교실에서 주입식으로 전수받는 단순
한 방법에서 깊이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배우는 교육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교육은 학교 나름대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워 나가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에 의하든
다양하게 가능한 교육방안을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과감히 자율화 하고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인 산업사회의 중견 직
업인 양성이라는 목적에서만 매달려서는 안된
다.
현대 사회의 페러다임에 걸맞게 중견 직업인
양성 뿐만 아니라 고도 정보기술 사회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여야 하며 쉴새 없이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나 신 기술, 신 재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있는 치기공인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깊이 있고 다양한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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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제는 외국의 책이나 저널을 그대로
번역하여 배우던 체제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의 진정한 교과서와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실습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양의 교육에서 질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적당한 시간만 지나면
학점을 이수 할 수 있고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필요한 모든 이론을 심도있
게 충분히 배우고 익히며 많은 실습을 다양하
게 해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교과목을 제조정하여 1학년에는 공통
과목-예를 들면 치과보철 기공학에 많은 비중
을 두어 할애하고-을 운영하여 듣도록 함으로
써 각 과목에서 공통으로 운영 되어지는 과정
(예를 들면 모형제작, 교합기 부착, 매몰, 연마
등..)을 실질적으로 비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을 많이 갖도록 하며 2학년에 가서는 보철기
공학의 파트가 현재처럼 나누어진 상태로 교
육하고 3학년에 가서는 모든 과목을 다 수강
하고 배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과목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교과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형태
처럼 학과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획일적으
로 똑같이 누구나 들어야 하는 경우 이것은
전공하지 않는 분야에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
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드시 필요한 전공필수 과목을 정하여 이수
시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강하고
필요없는 과목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졸업
후라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잇도록- 필요에 의해서 들을 수 있
도록 학점당 과목을 등록할 수 있도록 계절제,
시간제, 야간제 등 융통성 있는 교과 운영이
절대 필요하며 일본의 경우처럼 1년 정도 전
공심화 심화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되어 이것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을 이수한 것과 같은 학
사학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바업들을 적극 수
용하는 열린 교욱을 지향함으로써 우리 치기
공과는 좀더 발전 할 수 있고 점차 심화되어
갈 경쟁에 뒤지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세
계의 치기공계를 선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

11))  취취업업 후후 재재교교육육이이 불불가가피피함함

① 주문식 교육
임상에서 요구하는 사람으로 교육할 필
요성이 있다.
학교에서는 한정된 실습공간과 실습시
간으로 인해 심도있는 실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본다는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학 중 해봤다
는 정도만 가지고 취업을 하게되고 따라
서 임상에서는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
실이다.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만 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학기 중에 임상 실습을 확대 하
던지 아니면 영국의 경우처럼 평소에 치
과기공실에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씩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경우는 교
육기간이 5년, 전문대학에서 강의와 실
습을 전담해서 받게되면 3년, 또는 이런
두가지 형태의 중간형태인 종합병원이
나 수습기관에서 수련과 강의를 받는 4
년제 과정 등을 대행하게 교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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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니면
학기 중 일정 요일을 정해 현장 실습을
하는 날로 정해서 한 과정당 일정기간
이상을 실습한다면 간단한 작업은 학생
때라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따라서 방학
중 기공소에서의 아르바이트도 가능하
여 취업후 재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
든지 비교적 단순한 직업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되
며 또한 임상에서 원하는 기공인을 위해
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문식 교육도 가능
하리라고 생각된다.
어떠 어떠한 정도의일을 할 수 있는 사
람을 원하다는 것을 주문하면 그것을 집
중적으로 교육하여 그 기공소에 취업 할
수 있는 맞춤식 교육도 필요하리라고 생
각된다.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학생 입장에서 보
면 기공소에서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교
육 훈련을 받음으로써 취업 기능성이 높
게 되고 기공소의 입장에서 본 다면 필
요한 능력의 사람을 필요로 할 때 선발
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또한 다음 과정
의 일을 빨리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
된다.

②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필요
주입식 강의만으로 교육하고 시험쳐서
학점을 이수시키는 학생 스스로 노력해
서 얻을 결과를 분석, 점검하여 학점을
주는 제도로 대학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
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의 발달을 모두 수용
하여 다 볼 수는 없지만 시청각 교육을
확대 한다든지 신 재료나 신기술의 도입
시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라는 실습공간을 적극 활
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아
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아 학교에서 할 수 없다면 세미나 등
에 참석하는 것들을 학점화 하여 학기
중 몇회 이상 첨석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된
다.

③ 졸업 후 전공 심화 과정이 필요
졸업 후 바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초 과정은 재학 중 습득한
실력을 가지고 하고(예를 들면 poilshing,
pin작업, opaque도포 등), 졸업후 하느
정도의 시간이 경화 하였을 때 필요한
교육을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임상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집중적으로 다시 교육
을 받는다면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합리적이라 생각된
다.
그렇게 된다면 각종 연수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고가의 연수가 아니라 비교적
저렴하고 많은 대상이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고 생각된다.

11))  실실험험 실실습습 기기자자재재

① 현장 실습 체제의 재정립
학교의 실험, 실습 기자재가 산업 현장
의 시설, 설비를 선도 할 model이 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임상의 변화를 모두 수
용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학교가 가장 뒤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실험
실습과 임상 실습의 부족으로 취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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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의 숙련이 요구되는 것이 오늘
의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대학에서 가능한 실험 실습
수준을 비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이유는 의학 기술은 대부분 다른 기
술 분야에 비하여 무척 빠른 속도로 발
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임상에서는 최첨
단의 고가 장비나 시설들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임상 수준에 맞추어 대학에서 실
험실습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
가능에 가까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의학 기술의 도입에 따
라 신속하게 변화해 가는 임상 시설수준
에 상황을 아주 멀리하고 외면 할 수도
없는 것이 졸업 후 실제 업무를 시행하
는 곳이 바로 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더욱 확대하고 임상
실습 지도를 더욱더 계획성 있게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
으리라 생각된다.
기공소도 보다 더 전문화된 기공소(전문
기공소: 예를 들면 partial 전문기공소,
교정 전문 기공소, attachment 전문 기
공소 등..)로의 발전이 필요하고 이런 기
공소들이 학생들 현장 실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계체제가 더욱 확실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나 교수들의 부탁에 의해
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습 지도 계획과 실습 지
도 기사가 확실한 상태에서 교육을 한다
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실습 기관이 기공일을 하는 장소로
한정되어 있는데 기공소 뿐만 아니라 치
과 병원 진료실, 치과 재료 회사나 치과

재료를 생산해 내는 산업 현장도 재학
중 일주일 정도라도 견학 내지는 방문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
다.
현재는 산, 학연의 연계체제의 미흡으로
실질 교육의 효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부속치과 병원과 부속 치과 기공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과정을 거쳐 치과 보철물이 만들어
지며 어떤 과정을 거쳐 환자의 구강내에
삽입되고 기능을 하는 지를 알수 있어야
만 한다.
단지 치과 보철물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만 그치지 않고 만들기 전의 과정이나
만들고 난 후 어떻게 구강 내에서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구강 내에서는 어
떠한 것을 중요시하는지를 알수 있어야
만 하고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
생사의 역할과 환자와의 상관관계를 앎
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있
는 보철물이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부
속 치과 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22))  실실습습내내용용
정해진 강의 시간과 실습 기자재로 인해 다
양한 실습을 절대호 해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교육은 다양하게 많은 작품을 해볼
수 없으나 앞으로의 교육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실습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금의 체제처럼 졸업 할 때까지 단순히 몇
개만 해보는 교육에서 벗어나 고학년이 되면
임상실습 모델을 비롯하여 완성된 작품 위주
로 다양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
고 현실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기본적인 것은 저학년 때 집중적으로 교육하
고 고 학년들은 철저하게 실습 작품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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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보철 작품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
는 체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임
상 실습 모형까지도 기능인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강도 높은 실습 교육이 필
요하다.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 후 실습 보다
실습 후 강의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전혀 어떤 것이라는 교과목에 대
한 감이 없는 상태(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원리나 개
념을 말로 교육 시키는 것)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대충이라도 어떤 것(예
를 들면 attachment라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는 상태)이라는 것을
안 후에 교육을 받는 것이 휠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쉽게 받아들여 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② 실습의 다양화로 3학년은 전공제를 택
하여 집중 훈련 후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며 졸업반인 경우는 졸업 후 처음 임
상에서 일하게 될 보편적인 내용들(예
를 들면 polishing, pin 작업, opaque 등)
에 좀더 비중을 두어 교육 함으로써 취
업 후 재 교육받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③ 학기 중 현장 파견 실무 연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초 실습 이외의 전공
실습은 되도록 산업 현장의 실습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
환한다.

④ 학기 중 산업현장 실무 연수제도와
module 학습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겸임 교수를 대폭 증원하여 변화되어진
현장의 살아있는 실습이 요구된다.

33))  교교과과내내용용
외국의 저널이나 책을 그대로 배우는 현재
체제에서 좀 더 발전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과서, 실습서, 저널이 필요하다.
아무런 여과 없이 번역한 번역서나 시류에
맞지 않는 구태 의연한 교과서를 그대로 받아
들인 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가되며
특히 국가고시 시험용으로만 만들어진 교과서
는 과감하게 폐기하여 버리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재를 적극 개발하여 기초 이론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교과서를 재 개편하여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공통된 교육이 필요하리라
고 생각된다.

① 세분화된 교과목을 1학년 때는 공통으
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치기공이란 것은 각 파트 모두 공통된
작업 과정이 많은 관계로 각 과목에서
모두 나눠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공통
적인 과정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서로
비교 분석하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인상 채득 후 모형 작업이나
교합기 부착, 매몰, 소환, 주조, 연마등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공통
의 작업과정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각
파트에서 사용되고있는 재료의 각기 다
른 성분이나 특성을 배움으로써 서로
비교분석 할수 있고 각각의 특성을 파
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고학년으로
올라가서는 그 파트에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집중적으로 실습해 봄으로써 일
관성 있는 치기공 실무 교육이 이루어
지지라고 생각된다.

② 기초 과목의 기초 이론을 더욱 심도있
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치
아 형태학, 치과 재료학, 교합학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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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과목들에 대해서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더욱 더 심도 있
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
분야에 잇어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요즘의 경향을 비춰 보면 많은 부분이
기술(skill)쪽으로만 발달되어지는 것같
은 감이 있는데 기초 이론이 탄탄하게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모든 응용력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생각된
다.
design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재료의 구성, 성질 등을 구체적으로 알
고 배움으로써 새운 것을 창조할수도
있고 명실 상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③ 저학년 때는 학술회나 기타 특강 기회
를 통하여 치과 의사, 치위생사의 역할
등에 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더욱 다양화, 세분
화, 전문화되어 짐으로써 team의 의료
가 시행되는 추세로써 치과의 경우 치
과의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가
dental team을 이루어 의료 관계 전문
직업인으로써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짐
으로써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치과 의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이 세파트가 어떻
게 유기적인 관계를 이룸으로써 환자의
치과 보철물이 완성되어 환자의 구강
내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수 확보율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이론 뿐만 아니라 임상 실기에도 능한 우

수 교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우수 교원이란 학술적인 의미 외에 산업 현
장의 경륜을 겸비한 우수한 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산학 협동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더
욱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
육을 통해 대학과 직장과 괴리가 없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학위 위주 일변도의 교
수 충원 보다는 산업현장의 유능한 고급 인력
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만일 전임 요원으로 채용이 어렵다면 겸임교
수, 시간 강사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① 신규 임용의 조건으로써는 신규 임용시
중요시 해왔던 학위나 연구 실적 중심
보다는 현장 실무능력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므로
실무 능력이 더욱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② 기초 실습을 제외한 실습은 되도록 시
간 강사나 겸임 교수를 활용하여 임상
에 있는 전문가가 하도록 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론이나 기
초 실습은 전임 교수가 지도하여 임상
에서 하는 변법보다는 기초 이론을 탄
탄하게 원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최근 많이 실시되고 있는 시간 강
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에서는 본교
출신만을 시간 강사로 쓰는 경향이 강
한데 그것 보다는 그 분야에 있어서 유
능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다.
산업체 겸임 교수의 채용을 확대하여
실습교수와 이론 교수의 적극적인 교류
로 서로 도와주면서 임상과 학교와의
괴리가 없도록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실
기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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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직 교수의 재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한
다.
실무를 많이 해복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
로 이론적으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
어도 실무와 연결할 수 있는 실습 기회
가 적어 임상과 일체감이 적고 임상의
기사는 학교의 교수를 실기에 있어서
실무 능력이 뒤떨어 진다고 하는 경향
이 있는데 교수도 방학을 통해서 연수
를 하던지 전공별 학회를 통하여 동일
분야의 교수끼리 함께 실습하여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교류
하고도와 줄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면 우리 기공계에도 많은 발전이 있으
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렇게 분위기
가 성숙될 수 있도록 학교나 정부 당국
의 진원이 필요하다.

현재 저무 대학은 엄청난 양적인 팽창을 함
으로써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교
수 요원의 수는 그에 비해 많이 증가하지 못
한 관계로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비율이 지나
치게 높다.(전체 비율 54명대 1명, 4년제 대학-
27명 1, 1997)
특히 실기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우
리의 실정에 비추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정해진 시간에 40명 기준으로 만들
어진 반의 구조로 인해 실습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 최소 20명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현
재는 교수가 시키는데로 실습시간 내내 그냥
연습 해볼 뿐 개인적으로 개인의 수준에 맞춰
지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시간 개인적으로 세세하게 지도 받고 끊임
없는 개인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 시켜 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치기공은 장기간에 걸쳐 고도의 숙련된 치기

공 요원에 의해 제작 되어야 구강 내에서 올
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치기공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
술의 숙련이 중요하므로 실기 능력을 높이고
일상 업무에 대한 실제 경험을 얻게 함으로써
졸업 후 맡은 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실습시간을 늘리고 교수대 학생 비율
을 낮춰 실질적인 기술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교양과목의 축소와 또한 교양과목이 학
과목으로써만 존재이유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
여 인성교육, 직업교육, 적성 교육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맣아 우리에게 필요한 기공사의 자질
이나 기공사의 윤리와는 동떨어져 있으므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공사의 육성에 차질
이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개설되어진 교과목의 내실
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공과목에 있어서도 교육 과정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지만 우리는 최첨단의 기계와
특수한 재료를 많이 다루어야 하므로 기계의
원리나 구조, 재료의 특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
하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 우리들에게 보다
더 적합한 기계나 기구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단순히 기공만 알 것이 아니라 기공에 관계
된 모두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역이 휠씬 더 넓어질 여지
도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분야가 더욱 더 발
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외국에서 개발되어진 방법을 항상 따라만 가
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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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
되나 표현력이부족하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기공인의 발굴이 아쉽다.
우리는 여러 가지면에서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본다.
관련 분야와 협력을 통하여 이젠 해외로 연
수를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연수를 유치하는
나라로 발전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재료, 우리의 기구를 적극 개발하고
우리의 방법을 세계에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선구자적인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와
협력하여 산, 학연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새 시
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요
구된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이 뒤지지
않도록 외국어와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는 교
육도 꼭 필요하다. 그리므로 교과 과정상에 외
국어와 컴퓨터를 전공 못지 않은 비중으로 교
육 시켜야 하며 외국의 대학과 연계 체제의
확대로 자매 교육 등을 확대하여 교환 교수
제도, 교환 학생 제도를 확대를 통해 서로 교
류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① 새로운 기술, 재료가 도입되면 치재상,
치과의사, 치과 기공과 교수와 의견교
류가 필요하며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기공사 스스로 꾸준한 노력 즉, 전문성
을 띤 많은 Study group이 활성화 되어
꾸준한 학문 탐구와 기술적 도약의 분
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신 기술, 신 상품을 과감히 도입하여 시
도할 수 있는 여건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겠다.
또한 신재료 도입시 학교의 실습실을
활용하여 실시 함으로써 기공사뿐만 아
니라 학생 등 많은 대상이 들을 수 있
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

을 것 같다.
그럼으로써 재료 회사에서는 많은 대상
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은 다양
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② 국산 재료를 활성화하여 국산 기기나
국산 재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다.
국산 메이커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신재료, 신기구의 개발에 앞장서야 하
며 각 학교의 실습 재료나 기구 신청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산 재료
를 실습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싸게 많은 양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또한 좋은 제품으로 발
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여야 한
다고 생각한다.

① 신입생 선발 재고
또한 치기공사라는 직업은 비교적 이직
률이 높은 직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
는 이는 본인이 원해서라기 보다는 주
로 수능 성적에 맞추고ㅗ 본인의 의지
라기 보다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선
택하던 학과이었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
은 이유 중에 하나로써 작용을 했었다
고 보는데 이제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
본인의 적성과 취미를 가장 중요시하여
선발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과거처럼 언제나 수능에 의해서만 학생
을 선발하기보다는 교등학교 졸업자는
누구나 개인의적성과 가능성을 토대로
하고 싶은 일을 배우도록 원하는 전문
대학에 입학 할 기회가 활짝 열려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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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생 선발 방법에 있어서도 여
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며 치기공은 어느 정도
의 감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
로 일본의 경우처럼, 간단한 실기시험
을 본다든지, 아니면 고교에서 선반, 금
속세공, 세라믹 전공, 기계과, 판금용접,
금속과, 금형과 등을 전공한 학생, 치기
공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집
안의 가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에게는 특
별 전형을 실시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학
생 선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② 직업윤리 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윤리
적, 도덕적으로 완성된 기공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공사 스스로 직업의
긍지, 적극적 사고를 갖고 서로 인정하
면서 도와주는 성숙된 관계로의 발전이
있어야 하겠고 나와 치과 의사 몇 내지
몇 십명과의 거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내 기술이 최고라고하는 개인 중심적이
고 이기적인 기공인이 아니라 서로 같
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의 이해와 독려
가 필요하고 기술에 있어서는 그 누구
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긍지와 서로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서로 만나면 경쟁자로써 함학해지는 것
이 아니라 동업자 끼리의 품격이 반드
시 유지되어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면적으로는 경쟁자이지만 실력으로
승부하며 생대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
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③ 좀더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업 공정의 기계화와 선
진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전국에 하나쯤은 치기공 박물관이 있어야
하겠고 각 지역에 있는 치기공과가 지역의 대

학으로써 기공인들을 위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
여야 한다.
개인이 여러 자료를 다 소유한다는 것은 어
렵다.
학교도 이제는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후 관리를 위하
여 학교 차원에서 전공에 필요한 더욱 더 많
은 자료를 확보하여 누구라도 필요할 경우 언
제든지 부족함 없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미국 하버드 교수이자 리더십 컨설턴트 대표
로 있는 스티븐 코비 박사-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에서 법이나 제도 개선, 홍보 등의 수동
적인 외부 개혁보다 내부 개혁에 충실해야 성
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내부 개혁이란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
성원들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자각과 그 자각
에 의한 부단한 노력의 의지를 습관적으로 갖
고 있는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인 개혁을 의미
한다. 따라서 우리 치기공인들도 이제 까지의
구태 의연한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보다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의식을 갖
고 우리의 교육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만 생존 할 수 있
는 시대가 되었다.
근냥 존재 할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시대이다. 지금은 예전
의 개념 예전의 생각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한다고까지 한다.
우리도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세계를 맞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62



또한 학교, 학생, 교수, 임상의 기사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우리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학교, 임상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
루어진다면 우리 기공계는 놀라울 정도로 눈
비신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굳이 우
리가 비싼 돈 들여가면서 외국으로 연수를 가
지 않아도 될 시대가 오리라 생각되고 더 나
아가 오히려 우리 나라로 우리의 기술을 배우
러 연수를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리라고 생
각된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 기공계가 도약할 수 있
는 절대적인 호기라고 생각된다.
변화한 시대에 발맞춰 멋진 변화를 하고 세
계의 치기공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있는 기공인들을 위해 교육이 다시 자리
매김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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